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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학령전기 아동은 주위의 언어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특히 

부모의 의사소통 스타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아동의 말-언어환경이 말더듬 아동

에게 스트레스로 작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e.g., Gottwald, 2010; 

Starkweather,et al., 1990). 예를 들면, 질문에 대해 빠르게 반응해

야 하는 시간적 압박(time pressure), 복잡한 문장을 구성해야만 

하는 상황적 요구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말을 해야 하

는 상황 등이 아동에게는 언어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

다. 요구용량 모델(demand and capacity model, Curlee, 2000; 
Starkweather & Gottwald, 2000)에서도 학령전기 아동의 비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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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Demand and Capacity Model (DCM), external and internal environments influence the disfluency of children 
who stutter (CW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imultaneous changes in motoric and linguistic demands on CWS 
and children who do not stutter (CWNS). Participants were 4–6 years old CWS and CWNS. A sentence imitation task with 
changes in speech rate, utterance length, and sentence complexity was used to examine their effects on children’s 
disfluency. When the utterance length changed, CWS showed more disfluency regardless of utterance length and as the 
speech rate changed, CWS showed more disfluency at fast speech rate than CWNS. When the utterance length and speech 
rate changed, at fast speech rate, CWS showed more disfluency in both utterances than CWNS. When sentence complexity 
changed, CWS showed more disfluency than CWNS in complex sentences. Changes in linguistic elements such as speech 
rate, utterance length, and sentence complexity affect disfluency in CWS, especially when they were exposed to faster, 
longer, and more complex sentences. This indicates that CWS are vulnerable to fast and complex speech motor control and 
language processing ability than CWNS. Thus, this study suggests that parents and therapists consider both the speech rate 
and the utterance length when talking with C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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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환경적 요구와 아동의 용량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

한다고 본다. 이 모델의 기본 전제는 말더듬 아동의 인지적 용

량(복잡한 개념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언어적 용량(긴 문장이

나 복잡한 문장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 운동적 용량(부드럽고 

빨리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정서적 용량(정서적 스트레스가 있

는 상황에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

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self-imposed) 또는 환경으로부터 과

도한 요구가 부가될 경우, 유창한 말이 산출되지 못하고 비유창

성이 발생 된다는 것이다(Adams, 1990). 즉, 외적 환경에 의해 

부과되는 요구가 아동의 운동적, 언어적, 정서적 용량을 초과하

게 되었을 때 발화가 비유창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

로 발생하게 된다면 말더듬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본다

(Bernstein Ratner, 1997). 
Kelly & Conture (1992)에 의하면 학령전기 아동의 말더듬은 

주 양육자의 언어학적 및 준언어학적 행동같은 환경적 요인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을 대상으로 간접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과 부모 사이의 상호작용 평가

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아동-부모 상호작용 평가에서 부모의 

말속도는 중요한 평가항목 중 하나이다. 그리고 간접 치료에서

는 아동의 비유창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모에게 느린 말속도

로 대화할 것을 제안한다(Ainsworth & Fraser, 1998). Lee et 
al.(2003) 연구에서도 대화 상대자의 말속도가 아동의 말속도 보

다 느릴 경우 아동의 비유창성은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말속도 감소는 아동이 발화를 계획하고 산

출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유창성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Conture, 1990).
일반적으로 말더듬은 언어장애가 아닌 말장애(speech disorders)

로 인식되어 오고 있지만, 말더듬과 언어발달의 관련성 여부는 

중요한 연구주제로 계속 다루어졌다(e.g., Yaruss, 1999; Yaruss 
et al., 1999). Howell & Au-Yeng(2007)은 말더듬이 말 산출의 단

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언어적 계획(linguistic plan)과 말운동의 

실행(the execution of speech movement)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호

작용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발화길이

와 통사적 복잡성에 관한 언어계획이 적절한 타이밍에 말운동 

시스템에 전달되지 않았을 때 아동의 유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ackheim & Conture, 2003). 이런 이

유로 말더듬 아동들은 자신의 평균 발화길이(mean utterance 
length) 보다 긴 발화에서 더 많은 비유창성을 보인다고 한다

(Gaines et al., 1991). 
또한 Bosshardt(2006)은 동시과제실험(dual task experiments)

을 통해 인지처리 부담(cognitive processing load)을 추가로 부과

했을 때 비유창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언어적 처

리와 주의집중이 요구되는 인지적 처리 과제를 동시에 제시하

면, 말을 더듬는 사람의 조음․음운 시스템은 일반인들보다 취

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간섭을 받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말을 

더듬는 사람의 경우, 동시과제의 인지처리 부담이 증가함에 따

라 항상 그에 상응하여 비유창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다. 대신에 그들은 말산출을 위해 투자해야 할 인지처리 작업의 

양을 감소시킨다고 한다. 즉 발화의 길이를 줄이거나 문장의 내

용을 단순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말을 더듬는 사람

은 일반인보다 문장을 생성하고(generation), 생성된 문장을 구

어로 산출하는데 더 많은 처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Bosshardt, 2006).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말더듬 아동의 말속도와 발화길

이 및 통사적 복잡성에 따른 비유창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부

모의 말속도 감소, 발화길이의 감소 및 문장구조의 단순화가 말

더듬 아동의 비유창성 감소에 중요한 임상적 시사점을 준다

(Sawyer, 2008). Zebrowski et al.(1996)은 말더듬 아동의 부모에

게 말속도를 조절하라는 권고와 함께, 발화의 수뿐만 아니라 발

화의 특성에 대한 대화지침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말속도, 발화길이 및 통사적 복잡성 요인이 동시

에 아동의 유창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나 이러한 요인들을 체

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말더듬 아동과 일반아동의 말속도, 발화길

이 및 통사적 복잡성을 동시에 체계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아동

의 비유창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주로 아동의 

자발화를 사용한 국내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문장 따

라말하기(sentence repetition) 과제를 활용하였다. 문장 따라말

하기 과제는 아동이 문장을 듣고, 들은 문장을 그대로 반복하여 

말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언어이해와 산출과정 모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음운론적, 통사론적 그리고 의미론적인 수준

과 관련이 있는 과제이다(Marinis & Armon-Lotem, 2015). 또한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는 자발화에서 통제하기 힘든 외적 요인

들을 통제할 수 있으며(Silverman & Ratner, 1997), 단시간에 언

어학적 구조를 끌어낼 수 있는 효율성(Hale-Haniff & Siegel, 
1981)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제시 말속도, 발화길이 및 통사적 

복잡성의 정도를 조절하여 아동의 음운부호화 능력과 작업기

억 능력에 체계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Bonvillian et al., 1979). 
본 연구는 이러한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를 사용하여 말속도, 발
화길이 및 통사적 복잡성을 동시에 체계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말더듬 아동집단과 일반아동 집단 간의 비유창성 빈도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아동 개개인의 비유창성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말더듬 아동의 말 · 언어능력을 파

악하고, 부모에게 제공되는 말더듬 예방 및 치료에 관련된 임상

적 조언에 대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검사 대상자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거주

하는 만 4–6세의 일반아동 9명과 말더듬 아동 9명, 총 18명으로 

구성하여 검사를 진행하였다. 
일반아동은 (1) 표준화된 수용 ‧ 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e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et al., 2009) 결과에서 

수용어휘와 표현어휘 모두 정상범위에 해당하며, (2) 표준화된 

유창성 검사인 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 Ⅱ(Paradise-Fluenc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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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P-FAⅡ; Sim et al., 2011) 결과에서 말더듬 중증도가 “약함”
에 해당하고, (3) 한국어 구문의미이해력 검사(Korean Sentence 
Comprehension Test, KOSECT; Pae et al., 2004) 결과 정상범위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4) 보호자로부터 청각적 혹은 신경학적 

문제 그리고 정서 ‧ 행동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아동으

로 선별하였다. 말더듬 아동들은 (1) 표준화된 언어검사인 

REVT 검사결과에서 수용어휘와 표현어휘 모두 정상범위에 해

당하며, (2) 표준화된 유창성 검사인 P-FAⅡ 검사결과에서 말더

듬 중증도가 “중간에서 심함”에 해당하고, (3) 표준화된 한국어 

구문의미이해력 검사결과 정상범위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4) 보호자로부터 청각적 혹은 신경학적 문제, 정서ᆞ행동에 이

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아동으로 선별하였다. 
검사를 실시한 후 두 집단의 정규성 분포를 알아본 결과, 

Shaprio-Wilk 검정에서 생활연령이 p<.05로 나타나므로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의 Man-Whitney 검정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은 수용어휘점수(Z=−1.245, p=.222), 
표현어휘점수(Z=−1.508, p=.132), 구문의미이해점수(Z=−.752, 
p=.489)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생활연령에

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2.302, p<.05). 
집단 간 생활연령, 수용어휘와 표현어휘, 구문 · 의미이해의 차

이에 대한 Man-Whitney 비모수 검정 결과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CWNS
 (n=9)

CWS 
(n=9) Z-value p-value

Age (months) 66.78 
(6.28)

59.89 
(5.78) –2.302 .021*

Expressive 
language (score)

68.11 
(7.34)

63.56 
(7.81) –1.508 .132

Receptive 
language (score)

61.33 
(6.38)

57.11 
(3.62) –1.245 .222

Sentence 
comprehension (score)

32.67 
(14.73)

25.89 
(12.02) –.752 .489

CWNS, children who do not stutter; CWS, children who stutter.

표 1. 대상자 정보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2.2. 연구 절차 및 과제

2.2.1. 연구절차 

이 실험은 만 4–6세 아동 대상자의 가정이나 유치원을 방문

하여 조용한 공간에서 진행했다. 본 검사 전, 과제의 난이도를 

파악하고 조정하기 위해 5세 0개월의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예

비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본 실험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

한 선별 검사와 연구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검사는 취학 전 

아동의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피로감을 고려하여 총 2회로 나

누어 진행하였다. 첫 회기에서는 아동과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

성하기 위해 놀이시간을 가진 후 선별 검사(REVT, 구문의미이

해검사, P-FAⅡ)를 진행하였다. 
 그 후 선별 검사에서 실시한 유창성 검사 P-FAⅡ의 하위 검

사 유형인 말하기 그림에서 아동의 발화 자료를 말더듬 유형에 

따라 분석하고 음성 프로그램 Praat software version 60.40을 이

용하여 아동의 발화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 아동 개개인의 평균 

말속도를 구했다. 말속도는 발화 지속 시간(2초 이상의 쉼과 머

뭇거림을 제외한 지속 시간)을 내용 전달 음절수로 나눈 것으로

서 초당 음절수(Syllables Per Millisecond, ms/s)로 계산을 하였

다. 과제의 말속도는 전체의 평균 말속도로 녹음했을 때 개인차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유창성을 줄이기 위해 개개인의 평균 

말속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평균 말속도를 30% 가감하

여 따라말하기 문장을 녹음하였다.
또한, 녹음된 문장의 자연스러움을 유지하기 위하여 말속도

를 조절할 때 문장 내 조음을 늘리지 않고 어절 간의 쉼을 조절

하였다(Goldman-Eisler, 1968). 발화길이와 통사적 복잡성을 조

절한 문장을 녹음할 때는 말속도의 변화 없이 평균 말속도로 통

일하였다. 
 두 번째 회기에서는 녹음한 문장으로 따라말하기 과제를 실

시하였다. 연구과제를 하기 전 연습 문제를 통해 문장 따라말하

기 과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본 검사를 

시작하였다. 따라말하기 과제는 총 4개로 아동에게 학습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순서 없이 무작위로 제시하였다. 하나의 따라

말하기 과제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발화길이

를 변화시킨 과제 1에서는 짧은 발화와 긴 발화 문장을 각각 5
개로 구성을 했다. 말속도를 변화시킨 과제 2에서 평균보다 

30% 빠른 말속도 문장 4개 그리고 평균보다 30% 느린 말속도 

문장 4개로 구성하였다. 말속도와 발화길이를 동시에 변화시킨 

과제 3에서 빠르고 짧은 발화 문장 2개, 빠르고 긴 발화 문장 2
개, 느리고 짧은 발화 문장 2개, 느리고 긴 발화 문장 2개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사적 복잡성과 발화길이를 조

절한 과제 4에서는 단문과 복문 각각 5개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아동들의 말속도 변화를 가늠하기 위해서 말속도를 변화시킨 

과제 2와 과제 3에서는 평균 말속도 문장 2개 포함하였다. 연구

과제 1~4번 문장들은 부록에서 볼 수 있다. 아동의 발화는 모두 

음성 및 영상 녹음하였다. 시각적 자극이 모방 과제 시 일반적인 

대화 상황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Armington 
& Bloom, 1974; Barnes et al., 1970; Hale-Haniff & Siegal, 1981; 
Slobin & Welsh, 1973)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도 아동들에게 자

연스러운 반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파워포인트로 그림을 제시

하였다. 파워 포인트 예시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시각적 자극 예시
Figure 1. Example of visual stim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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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 제작 

본 연구에서 실험과제로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를 사용하였

다.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는 자발화에서 통제하기 힘든 외부 요

인들을 통제할 수 있고(Silverman & Ratner, 1997), 단시간에 언

어학적 구조를 끌어낼 수 있는 효율성(Hale-Haniff & Siegel, 
1981)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발화나 모델링 과제보다는 길

이, 속도 그리고 통사론적 변인들을 쉽게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어서 이 과제를 선정하였다.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의 모든 문장은 4–6세 아동이 구사할 

수 있는 문장과 단어, 조음 발달 수준을 최대한 고려하여 한국

어의 주요 문법적인 특징 및 학령전기 아동의 언어발달에 따라 

제작하였다. 문장 길이는 언어발달의 측면에서 선행연구들을 

보면 2–3세 일반 아동의 평균 문장 길이가 2–3개 정도의 낱말로 

이루어져 있는 점을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그리고 일반 아동의 

조음 발달 특성에 따라 단어의 조음 복잡성을 고려하여 문장을 

제작하였다. 조음 복잡성은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추어 

Kim(1996)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우리말 자음의 발

달 연령을 살펴보면 습득 기준에 따라 출현 연령, 관습적 연령, 
숙달 연령, 완전습득 연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에 따라 /ᄑ,ᄆ,
ᄋ/ 등의 파열음과 비음은 2세에 완전습득이 가능하고 4–5세에

서 /ᄌ,ᄍ,ᄎ/ 등의 파열음이 완전습득되고 유음 /ᄅ/와 마찰음 /
ᄉ,ᄊ,ᄒ/은 5세 후반에서 6세 정도에 완전히 발달 된다고 서술

되어 있다. 이 서술을 근거로 본 연구의 대상은 평균 연령이 4–5
세임으로 4–6세 조음 발달의 연령에 따라 해당 연령의 아동이 

완전 습득 가능한 파열음, 비음과 파찰음을 위주로 단어들을 선

정하였다. 
본 연구의 과제 1인 발화길이를 조절한 문장 따라말하기의 

경우 짧은 발화의 길이를 3개의 낱말(8–9음절), 긴 발화의 길이

를 5개의 낱말(14음절)로 하였고 통사적 복잡성을 통제하기 위

하여 문장을 모두 단문으로 구성하였다. 말속도와 발화길이를 

동시에 변화시킨 과제 3에서도 통사적 복잡성을 고려하여 실험

과제를 제작하였다. 말하자면, 아동의 비유창성이 나타나는 요

인이 통사적 복잡성이 되지 않도록 본 연구대상 아동들의 언어

발달 수준에 맞추어 문장의 길이와 구조를 조절하였다. 
과제 2인 말속도를 조절한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의 말속도는 

Sim et al.(1999) 연구를 참고하여 아동 자신의 평균 말속도를 기

준으로 가감하여 세 가지 종류(아동 자신의 평균 말속도 보다 

빠르게, 아동 자신의 평균 말속도, 아동 자신의 평균 말속도 보

다 느리게)로 분류했다. 아동의 평균 말속도는 아동마다 각자의 

말속도를 기준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평균 말속도를 전체 아동

의 평균으로 계산하여 문장을 녹음했을 때 각 아동의 언어 수준

에 따라 언어적 부담이 달라서 언어적 부담으로 인해 생기는 변

수가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녹음된 문장의 자연스러움을 유

지하기 위하여 말속도를 조절할 때 문장 내 조음을 늘리지 않고 

어절 간의 쉼을 조절하였다(Goldman-Eisler, 1968). 또한, 말속도

의 형평성을 주기 위해 Guitar & Marchinkowski(2001)와 Sim & 
Zebrowski(1994)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아동의 말속도를 기준으

로 ±50%로 조절한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를 일반 아동 대상으로 

예비실험을 했다. 실험 결과, 말속도의 변화 폭이 너무 커 문장 

따라말하기 정확도가 떨어졌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말속도

를 ±30%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과제 4인 통사적 복잡성과 발화길이를 조절한 문장 

따라말하기의 경우 복문의 음절수는 발화길이를 조절한 과제 1
의 문장에서 긴 발화와 똑같은 13–14음절로 하되 Go & Koo 
(2008)을 참고하여 문장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여러 번 나타나

는 이어진 문장으로 만들었다. 복문의 구조는 Kim & Jeong 
(2011)을 참고하여 접속문 중에서 2–3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는 때연결(~하고)을 사용하였다. 또한, 말속도로 인해 말더듬에 

영향을 주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통사적 복잡성 변화 시 말속

도를 아동 자신의 평균 말속도로 통일하였다.

2.2.3. 비유창성 유형 분석 방법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 수행 시 녹음된 아동의 발화를 비유창

성 유형에 따라 전사 및 분석하였다. 비유창성 유형은 Ambrose 
& Yairi(1999)에 근거하여 아동의 비유창성을 분류하였다. 그 

중 비정상적 비유창성(Stuttering like difluency, SLD)에 해당하

는 단어 부분 반복(PR), 단음절단어 반복(SR), 비운율적 발성

(DP)(연장, 막힘, 단어 깨짐)의 빈도수를 계산하여 총 SLD 빈도

의 합을 구하였다. 

2.2.4. 통계적 처리 

실험 결과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통계적 처리는 다음과 같다.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에서 

말속도, 발화길이 및 통사적 복잡성의 변화에 따른 일반아동과 

말더듬아동 간의 SLD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비모

수 검정(Man Whitney U)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발화길이를 변화시킨 과제에서 집단 SLD 빈도 비교 

평균 말속도에서 발화길이가 변화함에 따른 일반아동과 말

더듬아동 간 SLD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Ma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짧은 발화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

었고(Z=−3.187, p<.01), 긴 발화에서도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Z=−3.238, p<.01). 결과는 표 2와 같다.

CWNS
(n=9)

CWS
(n=9) Z-value p-value

 M (SD) M (SD)
Short 0.22 (0.44) 1.89 (0.93) –3.187 .001**

Long 1.56 (0.88) 4.33 (1.87) –3.238 .001**

CWNS, children who do not stutter; CWS, children who stutter.

표 2. 과제 1에 따른 집단 간 비유창성 의 SLD 차이
Table 2. Difference in SLD between CWN and CWS in task 1 

즉, 자신의 평균 말속도로 따라말하기를 했을 때, 말더듬 아

동은 일반아동보다 짧은 발화와 긴 발화에서 더 많은 비유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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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다. SLD 빈도의 차이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다. 

CWNS, children who do not stutter; CWS, children who stutter.

그림 2. 과제 1에 따른 집단 간 SLD 빈도 차이
Figure 2. Difference in SLD between CWNS and CWS in task 1

3.2. 말속도를 변화시킨 과제에서 집단 간 SLD 비교 

말속도 변화에 따라 일반아동과 말더듬아동 간의 비유창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Man-Whitney U 검정을 실시한 결과, 자
신의 평균 말속도 보다 빠른 말속도에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나(Z=−3.059, p<.01), 느린 말속도에서는 집단 간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Z=−1.623, p=.105). 결과는 표 3과 같다. 

CWNS
(n=9)

CWS
(n=9) Z-value p-value

 M (SD) M (SD)
Fast 0.44 (0.73) 2.33 (1.32) –3.059 .002**

Slow 0.44 (0.73) 1.22 (1.09) –1.623 .105
CWNS, children who do not stutter; CWS, children who stutter.

표 3. 과제 2에서 집단 간 SLD 비교 
Table 3. Difference in SLD between CWN and CWS in task 2

즉, 발화길이가 동일한 문장을 빠른 속도로 따라 말하기를 했

을 때, 말더듬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더 많은 SLD를 보였다. 
SLD빈도의 차이는 그림 3에서 볼 수 있다.

CWNS, children who do not stutter; CWS, children who stutter.

그림 3. 과제 2에서 집단 간 SLD 비교
Figure 3. Difference in SLD between CWNS and CWS in task 2

3.3. 말속도와 발화길이를 변화시킨 과제에서 집단 간 

비유창성 빈도 비교

말속도 및 발화길이 변화에 따라 일반아동과 말더듬 아동 간

의 SLD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Man 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빠른 말속도에서 짧은 문장을 따라말하기를 했을 

때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Z=−2.753, p<.01), 또한 빠

른 말속도에서 긴 문장을 따라말하기를 했을 때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Z=−2.996, p<.01). 즉, 자신의 평균 말속도보다 

빠른 말속도로 따라말하기를 했을 때 말더듬 아동 집단은 일반

아동 집단보다 짧은 문장과 긴 문장 모두에서 더 많은 SLD를 보

였다. 
느린 말속도에서는 짧은 문장을 느린 말속도로 따라말하기

를 했을 경우,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Z=−1.579, 
p=.114), 긴 문장을 느린 말속도로 따라말하기를 했을 때에도 집

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Z=−1.340, p=.180). 즉, 자신의 

평균 말속도 보다 느리게 따라말하기를 할 경우는 발화길이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통계 결과는 표 4, 그리고 SLD 차
이는 그림 4에서 볼 수 있다.

CWNS
(n=9)

CWS
(n=9) Z-value p-value

 M (SD) M (SD)
Fast-short 0.22 (0.67) 1.11 (0.60) –2.753 .006**

Fast-long 0.67 (0.50) 2.33 (1.12) –2.996 .003**

Slow-short 0.22 (0.44) 0.78 (0.83) –1.579 .114
Slow-long 0.56 (0.73) 1.00 (0.71) –1.340 .180

CWNS, children who do not stutter; CWS, children who stutter.

표 4. 과제 3에서 집단 간 SLD 비교 
Table 4. Difference in SLD between CWNS and CWS in task 3 

CWNS, children who do not stutter; CWS, children who stutter.

그림 4. 과제 3에서 집단 간 비유창성 비교
Figure 4. Difference in SLD between CWNS and CWS in task 3

3.4. 통사적 복잡성와 발화길이를 변화시킨 과제에서 

집단 간 SLD 빈도 비교 

통사적 복잡성의 변화에 따라 일반아동과 말더듬 아동 간의 

비유창성 빈도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비모수 검정 Man- 
Whitney U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단문에서 집단 간에 유

의한 차이가 있었고(Z=−2.244, p<.05) 복문에서도 집단 간에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Z=−3.098, p<.01). 특히 복문에서 말더듬 

아동이 일반아동보다 SLD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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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NS
(n=9)

CWS
(n=9) Z-value p-value

 M (SD) M (SD)
Simple 0.22 (0.44) 1.67 (1.66) –2.241 .025*

Complex 1.11 (1.17) 4.33 (2.06) –3,093 .002**

CWNS, children who do not stutter; CWS, children who stutter.

표 5. 과제 4에서 집단 간 비유창성 비교
Table 5. Difference in disfluency between CWNS and CWS in task 4

즉, 자신의 말속도로 단문과 복문을 따라말하기를 했을 경우 

모두에서 말더듬 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더 많은 SLD를 보였다.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CWNS, children who do not stutter; CWS, children who stutter.

그림 5. 과제 4에서 집단 간 SLD 비교
Figure 5. Difference in SLD between CWNS and CWS in task 4

3.5. 말속도, 발화길이 그리고 통사적 복잡성 변화에 따른 

말더듬 아동 개개인의 비유창성 특성 

3.5.1. 발화길이를 변화시킨 과제에서 말더듬 아동 개개인의 

비유창성 특성 

과제 1에서 발화길이를 조절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짧은 발화

보다 긴 발화에서 더 많은 SLD를 보였다. 하지만 P201, P202, 
P206 아동은 짧은 발화와 긴 발화에 SLD의 수 차이가 크지 않았

고 P203 아동은 짧은 발화와 긴 발화에서 비유창성 빈도수가 같

았다. 따라서 위 아동들은 발화길이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P205, P207, P208, P209 아동들은 

짧은 발화보다 긴 발화에서 SLD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긴 발화

에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P205는 긴 발화에서 가장 

높은 SLD 빈도가 나타나 발화길이 변화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P204 아동은 짧은 발화에서는 SLD를 보이지 않

고 긴 발화에서 3회의 SLD를 보였다. 이는 P204 아동은 상대적

으로 긴 발화에서 취약한 것을 볼 수 있다. 과제 1의 아동별 비

유창성 특성은 그림 6과 같다. 

CWS, children who stutter.

그림 6. 과제 1에서 말더듬 아동의 개별적 비유창성 특성
Figure 6. Disfluency pattern of CWS in task 1

3.5.2. 말속도를 변화시킨 과제에서 말더듬 아동 개개인의 

비유창성 특성 

과제 2에서 말속도를 조절하였을 때, 느린 말속도에서 P201
과 P207 아동은 SLD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P201 아동

과 P207 아동은 자신보다 느린 말속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에 P202, P203, P204, P205, P206, P208 아동들은 빠

른 말속도에서 더 많은 SLD 빈도를 보였고 그중에서도 P205 아
동은 가장 많은 SLD 빈도를 보였다. P209 아동은 느린 말속도와 

빠른 말속도에서 모두 높은 SLD 빈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말속

도의 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과제 2에서 각 아동별 비유

창성 특징은 그림 7과 같다. 

CWS, children who stutter.

그림 7. 과제 2에서 말더듬 아동의 개별적 비유창성 특성
Figure 7. Disfluency pattern of CWS in task 2

3.5.3. 말속도와 발화길이를 변화시킨 과제에서 말더듬 아동 

개개인의 비유창성 특성 

과제 3에서 말속도와 발화길이를 조절하였을 때, P201 아동

은 빠른 말속도에 짧은 발화, 빠른 말속도에 긴 발화에 모두 취

약한 것으로 보인다. P202, P203, P205, P208과 P209 아동은 빠

른 말속도와 긴 발화에서 많은 SLD가 나타났다. 특히 P208 아동

이 빠르고 긴 발화에서 가장 높은 빈도의 SLD를 보였다. 즉 이

들은 동시다발적인 언어 자극(빠른 말속도, 긴 발화)에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P204, P206 아동들은 빠른 말속도에서 짧은 발

화와 긴 발화 모두 똑같은 SLD 빈도가 나타나서 발화길이보다 

말속도의 변화에 더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P207 아동은 

느리고 짧은 발화에서 가장 많은 SLD가 나타나 느린 말속도 상

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제 3에서 아동별 비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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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특징은 그림 8과 같다. 

CWS, children who stutter.

그림 8. 과제 3에서 말더듬 아동의 개별적 비유창성 특성
Figure 8. Disfluency pattern of CWS in task 3

3.5.4 통사적 복잡성과 발화길이를 변화시킨 과제 4에서 말더듬 

아동 개개인의 비유창성 특성 

과제 4에서 통사적 복잡성과 발화길이를 조절했을 때, P201, 
P202, P204, P205 그리고 P207 아동은 단문보다 복문에서 SLD 
빈도가 더 크게 나타나 복문에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P203 아
동은 단문과 복문 모두 SLD 빈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P203 아동은 통사적 복잡성 변화에 취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반면에 P206과 P209 아동은 단문과 복문에서 SLD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P208 아동은 단문과 복문 모두 높은 SLD가 나

타났다. 그러므로 이 아동들의 비유창성 특성은 통사적 복잡성

의 변화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과
제 4에서 아동별 비유창성 특징은 그림 9와 같다. 

CWS, children who stutter.

그림 9. 과제 4에서 말더듬 아동의 개별적 비유창성 특성
Figure 9. Disfluency pattern of CWS in task 4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말속도, 발화길이 및 통사적 복잡성을 동시

에 체계적으로 변화시켜서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를 시행했을 

때, 말더듬 아동 집단과 일반아동 집단의 SLD의 빈도를 비교 분

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발
화길이를 변화시킨 과제에서 말더듬 아동은 발화길이에 상관

없이 일반아동보다 더 많은 SLD를 보였고 반면 일반아동은 

SLD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2) 말속도를 변화시킨 과제에서 말

더듬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빠른 말속도에서더 많은 SLD를 보

였다. (3) 말속도와 발화길이를 동시에 변화시킨 과제에서 빠른 

말속도의 문장을 따라말하기를 했을 때는, 말더듬 아동 집단은 

일반아동 집단보다 짧은 문장과 긴 문장 모두에서 더 많은 SLD
를 보였다. (4) 통사적 복잡성과 발화길이를 변화시킨 과제에서 

단문과 복문 모두에서 말더듬 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더 많은 

SLD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5) 말더듬 아동 개개인의 비유창성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아동들이 통계 결과와 비슷했으나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 아동들도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 

결과의 순서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화길이를 변화시킨 과제에서 두 집단 간 비유창성 차

이를 분석했을 때, 말더듬 아동은 발화길이와 상관없이 일반아

동보다 더 많은 비유창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따라말하기 과제에서 발화길이에 따라 SLD의 빈도가 유의하게 

변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일반아동보다는 훨씬 더 많은 SLD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말더듬 아동들이 일반아동과 비교했을 

때 평균 말속도로 따라하는 문장 따라말하기에서 유의하게 더 

많은 SLD를 산출한 이유는 말더듬 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음운

부호화 능력과 음운인식 측면에서 미세한 차이에 기인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과 일반아동의 음운부호

화 능력을 무의미 단어의 반복을 통해 분석한 Hakim & Ratner 
(2004)에 의하면 3음절 무의미 단어 반복을 할 때 정확도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집단 간의 정확도 차

이는 말더듬 아동이 무의미 단어의 연속적인 음운배열을 잠시 

기억했다가 다시 정확하게 배열순서대로 산출하는 능력이 결

핍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학령전기 말더듬 아

동과 일반아동의 이름대기 능력을 비교한 Lee et al.(2012)의 연

구에 따르면 이름대기 과제의 정확률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

이가 없었으나, 말더듬 아동집단의 반응시간이 일반아동 집단

보다 유의하게 길었다. 또한, 말더듬 아동과 일반아동의 음운인

식 능력을 비교한 Pelczarski & Yaruss(2014)의 연구에 따르면 조

음능력,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 

말더듬 아동의 음운인식 점수가 일반아동의 점수보다 낮았다

고 한다. 하지만 말더듬 아동의 누구도 –1SD의 수준에 있지 않

았다고 한다. 
그리고 평균 말속도에서 문장 따라말하기를 했을 때 일반아

동은 SLD를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말더듬 아동 집단은 긴 문장

에서 많은 SLD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일반적으로 예측

되는 결과이다. 왜냐하면, 긴 문장에 비해 짧은 문장을 따라 말

할 때 아동의 작업기억에 부과되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문장의 오류가 덜 나타난다(Bonvillian et al., 1979). 그리고 본 연

구의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같은 발달

기에 있는 일반아동들보다 말더듬 아동이 음운 부호화를 정상

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음운기억에서 더 많은 어려움

을 보인다는 선행연구(Hakim & Ratner, 2004)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둘째, 말속도를 변화시킨 과제 2에서 빠른 말속도로 따라 말

할 때, 말더듬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더 많은 SLD 빈도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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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요구용량 모델에 따라 말더듬 아동은 자신의 말운동 

처리능력보다 더 과중한 과제가 주어졌을 때 SLD가 증가한다

고 볼 수 있다. 즉, 빠른 말속도를 따라 말하려고 할 때 아동의 

언어처리 능력에 과부하가 걸려 SLD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부모의 빠른 말속도가 아동의 유창성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Conture, 
1990). 

셋째, 말속도와 발화길이를 변화시킨 과제에서 빠른 말속도

의 문장을 따라말하기를 했을 때 말더듬아동 집단은 일반아동 

집단보다 짧은 문장과 긴 문장 모두에서 더 많은 SLD를 보였다. 
특히 말더듬 아동의 경우, 빠르고 긴 문장을 따라 말했을 때의 

SLD 빈도가 2.3개로 수준으로 높은 SLD 빈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빠른 말속도와 긴 발화에서 SLD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말더듬 아동의 

자발화를 비교하여 분석하였을 때 비유창성이 있는 발화는 더 

길고 복잡하다는 Yaruss et al.(199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말더듬 아동의 음운 작업

기억이 같은 발달기에 있는 일반아동들보다 낮다는 선행연구

들로도 설명될 수 있다(Anderson & Wagovich, 2010; Anderson et 
al., 2006; Spencer & Weber-fox, 2014). 최근 Pelczarski & Yaruss 
(2016)가 말더듬 아동과 일반아동들의 음운기억 능력(phonological 
memory)을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nonword repetition)로 실험

한 결과 말더듬 아동들의 음운기억 능력은 일반아동보다 매우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요구용량 

모델의 측면에서 보면, 다른 상황에 비해 빠른 말속도의 긴 문

장을 따라 말할 때 가장 많은 SLD가 발생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요구-용량 모델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말더듬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말운동 조절, 음운해독 및 작업기억, 언어

처리 능력에 심한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이라고 파악된다. 
또한, 느린 말속도의 문장을 따라말하기 했을 때,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말더듬 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자신의 말

속도보다 느린 말속도에서 좀 더 많은 SLD 빈도를 보였다. 이는 

아동의 발화가 길어지고 말속도가 느려지면 아직 발달기에 있

는 학령전기 아동들이기 때문에 말운동 통제 능력이 미숙해서 

빠른 말속도 만큼이나 쉽지 않기 때문이다. Sim & Zebrowski 
(1994)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아동들은 자신과 유사한 말속도 

보다 빠르거나 유사한 말속도에 비해 느린 말속도를 따라하는 

것에 더 많은 어려움을 보인다고 한다. 말더듬 아동이 일반아동

보다 느린 발화에서 조금 더 많은 SLD 빈도를 보이는 것은 말더

듬 아동들의 말운동 통제능력이 일반아동보다 조금더 미숙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말속도 변화에 발화길이의 변화가 복합적

으로 작용하면, 말더듬 아동의 말운동 처리 능력과 음운 작업기

억 용량을 초과하여 훨씬 더 많은 SLD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치료사와 부모가 과하게 느리거나 빠른 말속도가 

아닌 아동 자신과 유사한 말속도 그리고 아동이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짧은 발화로 말하는 것이 아동의 유창성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통사적 복잡성과 발화길이를 변화시킨 과

제에서 평균 말속도로 문장을 따라말할 때, 모든 문장에서 말더

듬 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더 많은 SLD를 보였으나 복문에서는 

말더듬 아동의 SLD가 더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말더듬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통사적으로 복잡한 문장에

서 음운해독과 작업기억에 과부하가 더 걸리기 때문이라고 추

론할 수 있다. 즉, 부족한 음운 작업기억 능력이 집중력, 음운해

독, 말운동 조절능력 요인들과 함께 말더듬 아동의 말운동 체계

의 불안정(unstability)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Smith & Kelly, 1997; Smith et al., 2012).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통

해 발화길이가 길고 통사적 복잡성이 증가하였을 때 말더듬 아

동은 일반아동보다 더 많은 SLD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ernstein Ratner & Sih, 1987).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말더듬 아동 개개인의 비유창성 특성

을 살펴보았다. Adams(1990)은 아동의 비유창성이 발생하려면 

아동에 대한 요구가 아동의 용량에 비해 어느 정도로 커야만 하

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비유창성을 유발하는 요구와

용량의 불일치 정도는 아동 개인마다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아동 개개인의 비유창성 특성을 봤을 때 대부

분의 아동들은 비슷한 특성을 보였으나, 소수의 아동들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면, 과제 1에서 대다수 아동과는 달리 일

부 아동은 짧은 발화와 긴 발화 두 문장에서 모두 낮은 SLD를 

보였다. 과제 2에서 어떤 아동은 말속도 변화에 따라 SLD가 변

화하지 않는 아동들도 있었고, 또 다른 아동은 빠른 말속도보다 

느린 말속도에서 더 많은 SLD를 보였으며 빠른 말속도와 느린 

말속도 모두에서 높은 SLD를 보인 아동도 있었다. 과제 3에서

는 한 아동은 느리고 짧은 발화에서 더 많은 SLD를 보였고, 빠
르고 짧은 발화, 빠르고 긴 발화에서 차이가 없는 아동들도 있

었다. 과제 4에서는 통사적 복잡성 변화에 따라 SLD 빈도수가 

변화하지 않은 아동들도 있었고 단문 복문 모두 SLD 빈도가 낮

은 아동도 있었으며 반대로 단문 복문 모두 높은 SLD를 보인 아

동도 있었다. 즉, 모든 말더듬 아동이 말속도, 발화길이 및 통사

적 복잡성의 증가에 비슷한 정도의 SLD 빈도를 보이지는 않았

다. 이러한 특성은 각 아동이 감당할 수 있는 언어처리 능력, 말
운동 조절능력, 음운해독 및 작업기억 능력의 차이에 따라 무작

위로 나타난 현상으로서 말더듬 아동의 비유창성 패턴을 정확

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말더듬 아동의 수용언어 능력, 표현언어 능

력 및 구문․의미이해력이 정상범위에 속하는 아동들이기 때

문에 이 아동들이 SLD를 보이는 것은 언어능력의 문제만은 아

닐 것이다. 실제로 지속적으로 말을 더듬는 아동들의 다수가 평

균 이상의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Watkins, 
2005; Watkins & Yairi, 1997).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인 학령전기 

아동들은 말속도에 영향을 주는 말운동 통제능력(speech motor 
control ability)이 아직 발달과정에 있는 상태이다(Song & Sim, 
2008). 한편 초기 말더듬 아동의 경우 비유창성 정도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호전과 악화가 반복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실제 임상에서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을 진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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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하기 위해서는, 말속도를 포함한 말운동 영역과 발화길이 

및 통사적 복잡성이 포함된 언어영역뿐만 아니라, 요구-용량 모

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요구-용량 간의 

불균형이 있는가를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는 언어치료사, 부모, 교사 및 아동 사이에 유기적인 협력관계 

수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일반아동과 말더듬 아동 각각 9명을 대상으로 실

시되었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작한 과제의 난이도가 연령에 비해 쉬워 

예상한 것보다 말더듬 아동들에게 SLD의 빈도수가 덜 나타났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아동 수를 늘

리고 과제의 난이도가 아동의 연령에 적합하게 조절되면, 더 유

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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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말더듬 아동 중증도 및 치료 기간

번호 성별 중증도 P-FA 백분위 점수 치료기간
101 남 중간 61%–70%ile 1년 미만 
102 남 심함 81%–90%ile X
103 남 중간 51%–60%ile X
104 남 중간 41%–50%ile X
105 남 심함 81%–90%ile X
106 남 중간 71%–80%ile X
107 남 중간 71%–80%ile X
108 여 중간 71%–80%ile 1년 미만
109 남 심함 81%–90%ile X

부록 2. 과제 1(발화길이 변화)

 번호 음절 말속도 문장
1 9 평균 아빠가 자동차를 타요.
2 9 평균  엄마가 아기를 안아요.
3 9 평균  오빠가 사과를 먹어요.
4 8 평균  언니가 가방을 사요.
5 9 평균  아이가 과자를 먹어요.
6 13 평균   뚱뚱한 아빠가 큰 자동차를 타요.
7 13  평균  예쁜 엄마가 우는 아기를 안아요.
8 12 평균 배고픈 오빠가 빨간 사과를 먹어요.
9 12 평균   예쁜 언니가 노란 가방을 사요. 
10 12 평균  작은 아이가 큰 과자를 먹어요.

부록 3. 과제 2(말속도 변화)

 번호 음절 말속도 문장
1 8 평균 엄마가 뽀뽀를 해요.
2 9 평균 아빠가 아기를 안아요.
3 9 평균 +30 아기가 우유를 마셔요.
4 9 평균 +30 오빠가 사탕을 먹어요.
5 8 평균 –30 언니가 연필을 사요.
6 9 평균 –30  누나가 빵을 만들어요.
7 9  평균 +30  오빠가 사과를 먹어요.
8 9 평균 +30 언니가 자전거를 타요 
9 9 평균 –30  이모가 머리를 잘라요 

10 9 평균 –30 오빠가 그네를 밀어요.

부록 4. 과제 3(말속도와 발화길이 변화)

 번호 음절 말속도 문장
1 9 평균 +30 엄마가 우유를 마셔요.
2 9 평균 +30 언니가 아기를 안아요.
3 9 평균 –30 오빠가 자전거를 타요.
4 8 평균 –30 언니가 가방을 사요. 
5 8 평균 할머니가 말을 타요.
6 13 평균 +30  작은 엄마가 하얀 우유를 마셔요.
7 12  평균 +30  예쁜 언니가 우는 아기를 안아요.
8 13 평균 –30 작은 오빠가 빨간 자전거를 타요. 
9 12 평균 –30  예쁜 언니가 파란 가방을 사요. 
10 13 평균  뚱뚱한 할머니가 작은 말을 타요.

부록 5. 과제 4(통사적 복잡성과 발화길이 변화) 

 번호 음절 말속도 문장 문장
1 9 평균 단문 엄마가 국수를 먹어요.
2 9 평균 단문 언니가 이빨을 닦아요.
3 9 평균  단문 누나가 주스를 마셔요.
4 8 평균  단문 언니가 세수를 해요.
5 8 평균 단문 이모가 빵을 만들어요.
6 13 평균  복문 엄마가 국수를 먹고 물을 마셔요.
7 12  평균  복문 언니가 이빨을 닦고 세수를 해요.
8 13 평균  복문 누나가 주스를 마시고 빵을 먹어요.
9 12 평균  복문 언니가 세수를 하고 옷을 입어요.

10 13 평균 복문 이모가 빵을 만들고 커피를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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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문장 따라말하기에서 말속도, 발화길이 및 통사적 복잡성에 따른 

말더듬 아동과 일반아동의 비유창성 비교

김 예 슬․심 현 섭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국문초록

요구용량 모델에 의하면 말더듬 아동의 비유창성은 외적, 내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적 환경 중 언어적인 환경(말속도, 발화길이 및 통사적 복잡성)의 변화에 따른 말더듬 아동과 

일반아동의 비유창성 차이를 비교 분석하려고 한다. 연구대상은 4–6세 말더듬 아동 9명, 일반아동 9명이었다. 연구

과제로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를 실시하여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비유창성 빈도를 구하였다. 두 그룹의 비유

창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발화길이를 조절했을 때 평균 말속도에서 말더듬 아동은 발화길이와 상관없이 일반 아

동보다 비유창성이 더 많이 나타났다. 말속도를 조절 때 말더듬 아동은 빠른 말속도에서 일반아동보다 많은 비유

창성을 보였다. 그리고 말속도와 발화길이를 조절했을 시 빠른 말속도에서 말더듬 아동은 발화길이와 상관없이 일

반아동보다 높은 비유창성을 보였다. 통사적 복잡성을 조절했을 때는 복문에서 말더듬 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더 많

은 비유창성을 보였다. 말더듬 아동은 말속도, 발화길이 그리고 통사적 복잡성에 따라 비유창성에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말더듬 아동은 말운동 조절 그리고 언어처리 능력이 일반아동보다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임상에서 말더듬 아동 치료 시 치료사와 부모가 말속도와 발화길이를 아동의 수준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중

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핵심어: 말더듬, 요구용량 모델, 언어발달, 학령전기


